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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대학 이슈

숭실대가 대학 구성원이 직접 교육·연구·행정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하는 ‘숭실 A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숭실대가 추진하는 ‘AI Native Soongsil’의 

일환으로, 직원과 학생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제 대

학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발굴·확산하

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총 36개 팀(개인 참가 15팀, 단체 참가 21팀)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팀뿐 아니라 학생 

참가자가 관련 부서 직원의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

체화한 사례도 있었다. 제출된 주제는 학사, 학생 지원, 

국제, 입학, 인사 등 대학 업무 전반을 아울렀다.

지난 9월 23일 베어드홀에서 열린 2차 발표 평가에서는 

참가 팀이 AI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심사위원단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심사위원단은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업무 적용 가능성, 대학 전체 확산 가능성을 평가해, 대

상 없이 최우수상 5개 팀과 우수상 5개 팀을 선정했다. 

숭실대, AI 경진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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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는 향후 우수 아이디어의 실제 업무 적용과 확산을 

검토하고, 교육과 멘토링 등 지원 체계를 보완해 대학 전반

에 AI 활용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학생 해외 탐방 성과 공유

청주대 교양대학이 재학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격

차 해소를 위한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증진 교육 플랫

폼 ‘AI 에듀업’을 도입했다.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결

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 

중심의 기초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에듀업’은 국어와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한국

어, 의학용어 등 총 8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외

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와 간호·보건 계열 학생들

을 위한 의학용어까지 포함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

요를 반영했다. 이번 플랫폼 도입을 통해 학생 간 기초

학력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기초 교양 교과

목에 대한 학습 적응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대, AI 기반 기초학력 플랫폼 도입

서울시립대가 지난 7일 본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6

년 GO(Global Odyssey)-UOS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올해 GO-UOS에는 총 25개 팀, 100명의 학생이 참여

해 미국·호주·스페인 등 12개국 33개 도시를 탐방하며 

팀별 주제와 목적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각 팀이 탐방 과정과 주요 성과를 발표하

고,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총 10개 우수 팀을 선정해 최우수

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했다.

김완순 서울시립대 학생처장은 성과공유회에서 “앞으

로도 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왼쪽)과 ‘AI를 통한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강의 
평가 데이터 연계·활용 방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영배 
대학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장.


